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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석유화학“공급과잉 몸살”
─ 지역별 수급현황 및 전망

■한 국 ■동남아 ■일 본 ■중 국

─ 품목별 수급현황 및 전망

■P  E  ■P  P  ■PVC  ■스틸렌

─ 상공부의「석유화학 수급안정대책」

한국을 비롯 극동지역 국가들이 폴리올레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, 향후 5년내 범용 플래스틱

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되고, PE 및 P P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극동에서의 신증설 규모는 매우 거대, 95년경 올레핀모노머의 생산능력은 9 0년 생산능력의 90% 이

상이 확대돼 증설물량이 1 0 0 0만톤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, 극동지역의 폴리머 공장 대

부분은 생산의 5 0 %를 수출해야 하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.

일본을 제외한 극동지역의 폴리머 생산업체는 기초원료를 유럽·북미로부터 수입해왔으나, 이번의

신·증설로 자급체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특히, 한국은 LDPE 생산능력이 9 0년 5 0만톤 규모에서 9 5년 9 3만5 0 0 0톤, HDPE가 7 3만톤에서 1 0 6만

톤 등 5대 합성수지 생산능력이 3 7 4만8 0 0 0톤에서 5 3 0만7 0 0 0톤 규모로 크게 확대, 공급과잉 및 이로

인한 가격하락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일본도 지난해까지 신·증설이 대부분 완료, 생산능력이 에틸렌 1 1 5만톤, PE 45만톤, PP 80만톤 규

모가 늘어났다. 일본은 극동지역의 신·증설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, 일본의 경기침체 등의

영향을 받아 일부 프로젝트가 연기 또는 포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.

한편, 극동아시아의 폴리올레핀 신·증설 현황은 향후 5년간 서유럽 및 미국의 판매에 큰 영향을 미

칠 것으로 보인다.

따라서 유럽은 P E의 순수 수입국으로 전락될 것으로 보이는데, 특히 서유럽의 레진 생산업체들은

폴리올레핀의 신증설로 이익이 감소하고, 시장점유율이 낮아짐은 물론, 심지어 공장가동을 중지하는

등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미국은 아시아지역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, PP의 아시아 수출물량은 9 0년 8 2만톤 규모

에서 9 2년 3 0만톤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. 반면 캐나다로부터 미국내 수입되는 P E물량은

40%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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